
SK그룹, 하이닉스 정상화 총력
정기적 경영협의회 열고 경영전략 세워 … 인력 대거 충원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SK그룹은 최근 하이닉스 경영진과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경영협의회를 열고 하이닉스 매각을 위한 마무리

작업 뿐만 아니라 SK와 하이닉스가 공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1월15일 발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1년 12월22일 하이닉스를 찾아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제때 적절한 투자가 이

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닉스는 10년째 주인을 만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른바 빅딜 정책으로 1999년 10월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면서 탄생한 하이닉스는 D램 가격의 폭

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01년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를 거친 후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

산됐다.

SK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 생존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SK그룹은 모바일 시장 선두주자인 SK텔레콤과 질적․양적 결합을 통해 반도체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갖춤에 따라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반도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사업기획실을 신설했다.

특히, SK그룹이 2012년 4조원대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년간 그룹 이익의 절반 가량을 하

이닉스의 성공적인 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새로운 인재도 대거 충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기업이었으나 그동안 우수인력이 경쟁기업에 뺏기는

수모를 겪어왔다.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 공장 방문에서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이 필

수적인 만큼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SK칩을 달면서 대내외 신인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하이닉스 부활의 원년

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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